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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1년 수산분야 FTA>



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15일 자유무역
협정을 체결, 중국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
으로 선점하였습니다.

* 중국 본토(mainland)와 별도 관세영역인 홍콩, 마카오 등에는 한·중 FTA가
  적용되지 않음



특히, 중국 수산물 시장은 99% 개방(품목수기준)되어 우리
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반면에, 주요 중국 수산물 대부분이 개방에서 제외되어
(초민감품목군) 국내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를
도모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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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징어, 넙치, 멸치, 갈치, 김, 고등어, 꽃게, 전복,
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(전체 생산액의
85%)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.



불법조업 대상품목, 조정관세품목, 자원관리
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
요구되는 품목 위주로 양허제외하였습니다.



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민감성이 인정되어
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
위주로 TRQ설정하였습니다.

굴, 대구,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(20%위주
고관세)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(감축폭 2%p이내)을
통해 시장개방 최소화하였습니다.



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
7년차에 접어들었으며, 한·중 FTA 발효 후 한국과
중국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20.5%
증가하였습니다.



한·중 FTA 발효 전인 2013년부터 2015년
까지의 평균 수산물 교역액은 14.1억 달러였으며,
발효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수산물
교역액은 17.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


<한·중 FTA 발효전·후 수산물 교역 현황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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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수지 적자폭은 발효 전 대비 14.3% 증가하였으나, 연평균
1.4%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
